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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파소 푼도, 성 십자가 관구 

 

 

출 생: 1934년 5월 7일  RS, 타페야라 

서 원: 1954년 2월 18일 RS, 파소 푼도  

사 망:  2020년 6월 8일  RS, 나오 메 또꿰, 카사 베타니아  

매 장: 2020년 6월 9일  RS, 파소 푼도, 카사 산타 크루즈  

 

부모는 농부였으며 세 명의 자녀 중 첫 째였던 마리아 젠틸은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지는데 익숙해 

있었다. 아이들에게 거룩한 역사를 읽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일과로써 가족 문화의 일부가 되었던 

관습이었다.  

어렸을 때는 교실이 하나인 작은 학교에 다녔다. 수도 성소를 느꼈지만 수녀회에 입회해도 좋다는 

아버지의 허락은 여동생 테오세네가 태어난 다음에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어 타페야라의 

콜레지오 메디아네라에 다닐 수 있었고 그곳에서 파소 푼도로 와서 1952년에 노틀담 수련소에 

입소하여 1959년에 종신선서를 발했다.  

필요한 정식 교사 양성을 받지는 못했지만 교육받은 교사 수녀들의 지지와 조언에 의지하며 이미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수녀는 여러 노틀담 학교에서 문학 교사였고 기숙 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보조했다.  

수녀는 이후에 파소 푼도의 교사 양성 과정을 졸업했고 아크레 리오 브랑코의 연학 대학에서 자연 

과학을, 리오 데 자네이로의 산타 우술라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교사 양성을 마친 후에는 다양한 

노틀담 학교와 공립 학교에서 초등부와 고등부의 고등학교로 일했다.  

1971년, 성 십자가 관구는 아크레 주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초창기 수녀들 중에는 브라질 북부에서 

관대히 선교사로 자원한 마리아 젠틸 수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수녀는 분원 책임자, 교장, 

교과 과정 조율사, 타라우아카와 페이조 학교에서 수학과 화학 교사로서 사도직에 임했다. 

마리아 젠틸 수녀는 문화와 복음화에 목말라하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온전히 헌신했다. 수녀는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들을 교육하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일이면 요리, 자수, 옷감에 그림을 그리는 등등의 단체들을 이끌었다. 수녀는 성체 

십자군이라는 것에 특별한 열정을 지녔고 많은 아이들에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숭하도록 가르쳤다.  

마리아 젠틸 수녀의 현존을 즐기는 특권을 누렸던 이들은 수녀가 뿌린 씨의 결실을 보고 수녀의 

지칠줄 모르는 봉사를 접하고 브라질 북부에 수녀들과 다른 선교사들이 설립한 위대한 문화적 종교적 

자산을 목격할 수 있었다. 현재는 노틀담 수녀들이 된 마리아 노나타 베체라 수녀와 다른 젊은 

여성들이 마리아 젠틸 수녀를 만나 축성된 수도자로서의 증거와 사도직을 수행하는 방식에 감명을 

받았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로마 모원에서 성체조배 수녀로 지냈다. 수녀는 마리아와 성체께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브라질로 돌아와서는 모원에서의 추억과 체험을 소중히 여기며 그 시기에 대해 

몹시 즐겨 이야기하곤 했다.  

2016년, 수녀의 건강이 점차 쇠퇴하자 수녀는 카사 베타니아 공동체로 이전해 와 그곳에서 6월 8일에 

세상을 떠났다. 주님께서 수녀가 너무나 사랑했던 성모님과 함께 당신 영광에 받아들여주시기를 빈다.  


